
북한 어린이 돕기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1. 사업의 취지
범국민적인 통일참여운동 일환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체험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재배운동을 시작하였다.
학교별로 인근 텃밭을 활용하여 학생들 자력으로 통일옥수수를 심고 가꾸어, 얻어지는
수익으로 북한 결식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에 첫 사업을 진행하며, 통일옥수수 종자를 공급한 옥수수재단의 김순권
박사와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전승환 교감 등 일차 참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이므로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안산에 위치한 진흥초등학교(교장 정경동)를
비롯한 10개 학교에서 첫 사업을 진행하여 수확하게 된 옥수수를 주변의 많은 학생들과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협회는 본 운동을 장기적인 국민통일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행사기간: 년중 계속사업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진행방법: 초,중,고등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종교기관, 군부대 및 일단 시민단체 등

활용 가능한 터 밭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일옥수수 재배
협 찬: 국제옥수수재단

후원(예정): 국제라이온스협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주한인총연합회

년중계속사 업



수확한 옥수수를 선별하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텃밭동아리 학생들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사진 좌)과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이사장(사진 우)이

통일옥수수심기 국민운동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201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열린
도시농업한마당 축제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 국제옥수수재단과 함께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는 고양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인‘평화 고양교육 통일 관심 더하기’의 활동 중 하나로
통일 옥수수 재배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지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81개교가 참가했다.

체험 활동으로는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과
더불어,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통일체험과 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옥수수 가꾸기 국민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참가학교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텃밭에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찐 옥수수, 뻥튀기, 조청 등의 2차 가공품을 제조하여 이를
행사장의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고양고등학교에서는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조청과 우리민족교류협회의 찐 옥수수와 뻥튀기 등의 시식
행사는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우리민족교류협회 홍석준 사무국장은“학생들이 통일 옥수수 재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통일
옥수수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 통일을 보다 피부에 닿게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오감만족의 통일체험과 평화통일 감수성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